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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이미지 분리 및 합성 과정은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로부터 사물이나 환경을 분리하거나 

합성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생산되는 이미지의 양에서 일반 사용자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비중이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만이 기존 이미지를 분리하고 합성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량의 기존 이미지 내 요소를 

손쉽게 분리, 합성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구조와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합성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object segmentation 을 기반으로 이미지의 각 요소를 

분리하고 계층화 하여 이루어지며 이미지 합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리된 이미지의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함께 

표기하여 다량의 기존 이미지에서 필요로 하는 이미지 요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리된 이미지 

요소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한다. 결과적으로 위 제안은 기존 이미지 요소를 

분리,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지 합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멀티미디어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한 

수많은 미디어들이 생성 및 저장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연간 

데이터 생산량은 2025 년 163 ZB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렇게 생산 및 저장된 미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나 영상은 그 순간에만 가치를 지니고 

이후에는 저장매체에 잠들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지 요소 

분리·합성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미디어를 생성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이미지 요소 분리·합성 과정은 적합한 이미지를 

탐색하고 포토샵 등의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 요소를 분리한 뒤 

기존 이미지에 합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기술을 

지원하는 툴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미지 요소 

분리·합성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비교적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이미지 분리·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이미지 중 

실제로 탐색되어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미지 툴 등의 진입장벽 없이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미지 합성의 예시로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필터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SNS 등의 매체에서 기존과 다른 가치와 

맥락을 갖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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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에서 필터가 갖는 장점은 특별한 지식 없이도 적용 가능하며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미지 분리·합성에 적용하여 보면 기존 이미지 요소의 

분리 과정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이 이미지 합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요소를 분할 저장하여 이미지 합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만약 이미지 요소를 일괄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저장하면 합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미지가 생성되므로 무가치한 이미지 생성에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 요소의 분리 저장만이 아니라 완전한 이미지 

요소를 저장하기 위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성은 일반 사용자들의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요소의 합성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의 필요성 및 제안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불완전한 이미지 요소 발생 등의 한계에 대한 논의, 결론과 

완전한 이미지 요소를 분리 저장하기 위해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2. 메타데이터 구조의 필요성 

 

사진의 저장이 쉬워지면서 수많은 이미지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미지 

분리·합성이다. 예를 들어 다른 이미지에 있는 인물, 사물을 현재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반대로 현재 배경을 다른 사진의 배경으로 

합성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것처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AR, VR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AR, VR 환경은 컴퓨터에 상당한 부하를 주는 환경이므로 

기존 이미지를 분해하는 일에까지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 설령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더라도 합성하기를 원하는 사물이나 

환경을 찾기 위해 검색된 이미지 전체를 두고 하나하나 검토한 

다음 이미지 요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합성하려는 이미지 요소를 포함한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요소 만 검색할 수 있다면 적은 연산부하로 쉽게 이미지 합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미지 요소를 탐지해 내는 

object segmentation [2][3][4], object detection [5][6][7] 기술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이미지 분리·합성 

과정은 사용자가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 내 요소를 분리한 뒤 

대상 이미지에 덧씌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툴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진입장벽이 되어 기존 이미지의 요소를 

분리·합성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는 이미지 요소 분리·합성 과정 중 이미지 

요소 분리 과정을 단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지 내에서 다른 

이미지에 합성 가능한 잠재성이 있는 요소들을 미리 분리하여 

전체 이미지 메타데이터의 하위 계층에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작업 없이 합성에 필요한 이미지 요소를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이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합성하길 원하는 이미지 요소(사물, 

환경 등)를 검색했을 때 이미지 전체를 불러와 사용자의 검토 및 

조작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분리된 이미지들만 읽어올 수 있으므로 

이미지 요소를 분리하는 작업 없이 바로 합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지를 분리하는 과정이 단축됨으로써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분리된 기존 이미지 요소를 합성하여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메타데이터 구조 제안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는 이미지를 

parent – child 이미지로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parent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의미하며 child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내의 이미지 요소를 분리한 이미지이다. Object segmentation 

알고리즘으로 탐지된 이미지 요소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분할한 예시가 그림 1 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Parent 이미지 (좌), Child 이미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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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 사용된 COCO Dataset[8] 은 328k 개 이미지 내의 

사물을 object detection, object segmentation 을 적용하여 91 

종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detection 과 segmentation 좌표, 

이미지를 자연어로 묘사한 이미지 캡셔닝(captioning)[9] 데이터, 

이미지 내 사람의 관절 위치에 대한 추정 데이터 등을 포함한 

자료이며 그림 1 의 이미지 요소 경계 및 카테고리 정보는 COCO 

Dataset 에 기록된 정보에서 획득하였다. 분할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메타데이터의 child 항목에 추가되며 카테고리, 원본 

이미지에서의 좌표, 원본 이미지의 id 를 상속받은 child id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1 에 대해 생성된 메타데이터 예시가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 의 parent 이미지 카테고리 정보는 원본 이미지 

내의 모든 사물에 대한 대분류 및 소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child 정보는 원본 이미지에서 분리된 child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2 의 child 이미지 

정보는 해당 이미지 요소의 대분류, 소분류와 원본 이미지상에서 

이미지 요소의 좌표, parent 이미지의 id 를 상속한 child id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원본 이미지상에서의 좌표는 저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원본 이미지의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원본 이미지를 보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정보이다. 

 

그림 2. 메타데이터 예시 

 

2-1  Parent 이미지의 카테고리 정보 

‘categories’:[{‘label’:[ oven’, ‘refrigerator’], 

             ‘super_category’: [‘appliance’]}] 

2-2  Parent 이미지에 속한 child 이미지 정보 

‘child’:[{‘child_categories’: [{‘label’: ‘refregerator’, 

                           ‘super_category’: [‘appliance’]}, 

       ‘child_coor’: [245.05, 185.23, 165.76, 356.0],   

       ‘child_id’: ‘000000000802-01’], 

{‘child_categories’: [{‘label’: ‘oven’, 

                           ‘super_category’: [‘appliance’]}, 

       ‘child_coor’: [33.08, 289.08, 126.56, 231.55],   

       ‘child_id’: ‘000000000802-02’], 

2-3  Parent 이미지 id 정보 

‘image_id’: 000000000802 

 

 

그림 3 은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 

적용 전, 후의 이미지 분리·합성 과정 비교이다. 기존에는 필요한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는 전체 이미지를 검색한 뒤 이미지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 요소를 분리하고 기존 이미지에 합성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메타데이터 구조를 적용하고 나서는 필요한 

이미지 요소를 검색한 뒤 바로 기존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으로 

이미지 분리·합성 과정이 끝나게 된다. 만약 검색한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는 parent 이미지들이 필요한 경우 parent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parent 에 속한 child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여 대응한다. 

 

그림 3.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 

적용 전, 후 

 

 

 

4. 논의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 및 플랫폼은 

이미지 요소를 분리 저장하여 기존 이미지를 쉽게 응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1. 이미지 내 사물이 겹쳐 있는 경우, 혹은 2. 이미지 

내의 배경을 child 이미지로 저장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시 1 의 경우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물체는 앞선 물체에 의해 

가려지므로 가려진 이미지 요소를 현재 이미지에 합성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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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예시 2 의 경우에도 배경에 있던 

사물 등의 이미지 요소가 제거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합성이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로 겹쳐 있는 물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여 

저장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문제는, 예시 2 의 경우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이미지 요소가 일부 잘려 

있어도 사용 가능한지, 사용 불가능 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불완전한 이미지 요소 저장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미지 합성 편의성을 높이는 메타데이터 구조 및 플랫폼은 

이미지 합성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완화하며 기존 이미지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겹쳐 있거나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이미지 요소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지 요소의 속성을 메타데이터에 반영하고자 차후 이미지 

캡셔닝(captioning)을 기반으로 한 child 이미지 계층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 전체를 설명하는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로 각 이미지 요소의 속성을 

묘사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으로 묶인 

이미지 요소의 관계를 묘사하여 복합적인 이미지를 사용자가 

찾기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지 캡셔닝의 

요소인 attention mechanism 은 인간의 인지기능을 모방한 

기술로 이미지의 핵심 요소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물을 무시하는 문장을 생성하도록 돕는다[10]. 이를 

응용하여 이미지에서 너무 작거나 파편화 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이미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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